필리핀 해군(Philippine Navy), 군함 제작 시 
자국 제조기업과 협력 추진

[bookmark: _GoBack]□ 주요 내용

 ㅇ ‘21년도 필리핀 해군(Philippine Navy, 이하 PN)은 해양방위 군함 건조를 위해 필리핀 국내업체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음. 원래, 필리핀 해군(PN)은 장기적인 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군함과 잠수함을 포함한 외국 조선사의 다중임무 선박(Multi-Mission Vessels)을 인수할 계획이었음.

ㅇ 하지만 해외시장으로의 진출기회, 고용 등을 고려하여 필리핀 해군은 자신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리핀 내 제조기업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음. 

 ㅇ 민간 연안 경비함 제조기업은 필리핀 국군과 협력하고 있음. 필리핀군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세부 발람반(Balamban)에는 6척의 필리핀 군함이 새로 건조될 예정임. 이들 기업은 해외 방산업체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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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구매 계획에 대한 시사점

ㅇ 하원 전략정보위원회 위원장은 필리핀 해군(Marine)의 재무 및 예산 총괄부서인 필리핀 국방부(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)측에 16척의 군함인수 기간을 3년 앞당길 것을 촉구했음.

ㅇ 이밖에도, 해군(PN)은 연안 경비함(offshore patrol vessels) 18척, 고속 공격 차단정(fast-attack interdiction craft) 40척, 소형 다목적 공격정(smaller multipurpose attack craft) 42척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. 그러나 2022년 ~ 2025년까지 필리핀군의 현대화를 위해 아직까지 해당부분에 대한 예산 승인이 나지 않았음.

ㅇ Propmech Corporation와 같은 일부 국내 선박 건조업체들은 필리핀 해군(Philippine Navy)과 필리핀군(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)와 협력하여 현지 군함 건조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음. 

ㅇ 필리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방산 및 조선해양 업체들은 필리핀 현지기업과의 합작 생산 등을 고려하여 필리핀 해군 조달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. 특히 서필리핀 해역에서 중국 민병대 함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해양안보에 대한 필리핀의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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